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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은 일반적으로 상품 무역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서비스 무역에서는 흑자를 기록함. 상품 무역의 적자액이 커서 상품 및 서비스

수지는 적자임.

4)   ‘중국에 대한’이라는 뜻으로 대중 수입품이라면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을 뜻함. 대중 수출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함.

미국은 1970년대부터 상품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해 왔습니다.3) 무역적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 국가가 상대국

으로 수출한 것보다 수입한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수입보다 수출이 많을 때는 무역흑자라고 합

니다. 그림�"을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對中)4) 무역적자는 

2003년 1,239억 달러에서 2018년 4,191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무역적자는 수출이 감소하거나 수입

이 증가할 때 늘어나게 되는데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확대는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여러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그 결과 미국의 대중 수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수입품이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면 결국 미국 내 관련 산업이 위축되어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2000년 1,732만 명에서 2009년 1,145만 명으로 크게 줄어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던 2013년에도 “2010

년에만 대중 무역적자로 56만 6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잃었다. 이런 상황이 미국 근로자들에게 지속될 순 없

다.”고 트위터를 통해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에는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며 중국과 무역 분쟁을 시작했

습니다. 이렇게 한 국가가 자국의 산업과 국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에 개입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

를 취하는 것을 보호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림 2   2013년 1월 24일 도널드 트럼프의 트윗

Donald J. Trump

In 2010 alone our trade deficit with 
China cost over 566,000 jobs bit.ly/XzlFJR 
This is unsustainable for the American
worker.

트윗

@realDonaldTrump

 그림 1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와 대중 무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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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으로 인한 무역 분쟁은 과거에도 무수히 발생했습니다. 19세기 중반 영국은 차(茶)의 수요가 늘어나 중국

으로부터 차를 대량으로 수입했고, 이로 인해 많은 무역적자를 보게 됩니다. 한편 영국은 중국에 아편을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아편의 중독성 때문에 사회 문제가 생기자 중국에서는 아편 수입을 금지하기에 이릅니다. 그러자 영

국은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중국을 공격했고 이것이 바로 1839년에 발생한 아편전쟁입니다. 무역 갈등이 실제 

전쟁으로 확산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결국 중국은 영국에 패배했고 항구를 개항해 영국과의 거래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100년 뒤인 1930년대에는 세계가 대공황**에 접어들게 됩니다. 미국은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고 실

업이 급증하자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Hawley Tariff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1930년에 제정된 이 법으로 미국은 2만 여 종류의 수입품에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캐나

다·영국·독일 등 무역 상대국들은 즉각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관세 인상 경쟁을 벌

이고 무역장벽을 쌓으면서 세계 무역량은  그림 3  에서 보듯 1929년 약 90억 달러에서 1933년 약 30억 달러로 대

폭 줄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대공황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무역 분쟁이 있었을까?

 그림 3   대공황 당시 전 세계 분기별 무역액

자료: 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5월호 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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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낮아진 관세장벽 대신에 각국은 비관세장벽을 도입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을 펼치기도 합니다. 

비관세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 제한 조치를 의미하는데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수출하는 과정을 복잡하

게 만들거나 위생검역절차를 까다롭게 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하거나,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등 수출국이나 

생산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무역을 하는 당사자들에게는 넘기 어려운 장벽처럼 느껴지

기도 합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연구에 따르면, 비관세장벽에 대응하는 데 드는 비용은 관세장벽보

다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WTO의 2019년 연간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비관세장벽은 2005년에 비

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낮아진 관세장벽과 높아진 비관세장벽

이처럼 과거에는 무역에서 갈등이 있을 때 무력을 동원해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고, 수입품에 관세를 더 많이 매기

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로 자유무역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대표적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서로 FTA를 체결하며 협정국에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해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림 4  에서 보듯 1994년 8%가 넘던 세계 평균 관세율

은 2017년 2%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림 4   세계 평균 관세율

자료: 세계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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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전 세계 TBT 통보문 건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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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역기술장벽(TBT)

비관세장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입니다. TBT

는 기술규정과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가 나라마다 서로 달라 무역에 방해가 되는 여러 요소를 지칭하는 말입니

다. WTO 회원국들은 TBT로 인한 무역 피해를 막기 위해 TBT 협정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각 

회원국은 기술규정, 표준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 만들 때 WTO 회원국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것을 TBT 통보문

(No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림 5  에서 보듯 TBT 통보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 생겨나는 

기술 규제가 많다는 것이고,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TBT 통보문 수가 특히 증가한 구간을 살

펴보면, 2007~2010년, 2011~2012년입니다. 각각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한 시기입니다. 세

계 경제가 위기를 겪을 때 비관세장벽, 즉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세계무역기구(WTO)

기술장벽은 선진국에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이 활

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선진국에서 발행된 TBT 통보문은 323건인 반면, 개발도상국·신흥국에서 발행된 통보

문은 1,309건입니다. 2019년 한 해에만 총 3,336건의 TBT 통보문이 발행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보호, 정보보안 등 삶의 질적 향상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분야에서 TBT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TBT 통보문이 발행되는 분야는 식/의약품, 전기전자, 정보디지털, 교통·안전, 바이오환경 등으로 다양합니다. 

또한 TBT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로봇, 통신 등을 분야에서 기술과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나 전기차, 공유 플랫폼 서비스, 정밀의료 등 디지털·

ICT 기술과 결합해 새로 생겨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산업이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 국제적으로 명확한 규칙이

나 표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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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으로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임.

* 내용 문의 또는 주제 제안: leejy@kdi.re.kr

<경제로 세상 읽기>는 기획재정부 경제교육포털 경제배움e(www.econedu.go.kr)에 탑재된 자료입니다.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경제 현상이나 경제의 흐름을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경제 개념으로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국가에서 나서서 수입을 제한하기도 할 만큼 무역은 경제에 중요합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무

역액(수출액+수입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60% 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2019년 

GDP 대비 무역액은 76% 였습니다. 무역 환경에 변화가 있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

는 구조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무역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며 위축되었고,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이 가속

화되면서 디지털·정보보안과 관련한 기술을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문을 걸

어 잠그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1월 15일 한국을 비롯해 아세안(ASEAN),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

개국이 자유무역협정, RCEP5)에 최종 서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역 간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원활한 무역 환

경을 만들려는 노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여러 모습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의 무역 환경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7

보이지 않는 장벽, 보호무역
정답 01 ①  02 ②  03 ④  04 ②  05 ④  06 ③  07 ③  08 ③

외국에서 수입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는 단어는?

① 관세 ② 재산세

③ 소득세 ④ 부가가치세

01

다른 나라와의 거래에서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경우를 

의미하는 용어는?

① 무역흑자 ② 무역적자

③ 무역수지 ④ 경상수지

02

미국이 중국에 대해 보호무역정책을 펼친 이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②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

③ 미국의 무역적자 중 중국에 대한 적자가 제일 많아서

④ 미국과 중국은 오래전부터 정치적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03

보호무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호무역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② 보호무역정책은 선진국에서만 주로 활용한다.

③ 보호무역 수단에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있다.

④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무역에 개입해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04

다음 중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두 개 이상의 나라가 맺는 

협정을 뜻하는 단어는?

① IMF ② WTO

③ TBT ④ FTA

05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이것’의 수입을 금지한 후 영국이 

중국을 상대로 일으킨 전쟁은?

① 홍차전쟁 ② 면화전쟁

③ 아편전쟁 ④ 모직전쟁

06

비관세장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관세장벽은 대응하기 쉽다.

②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③ 무역기술장벽(TBT)은 비관세장벽이다.

④  비관세장벽은 개발도상국에서만 사용하는 보호무역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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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계 평균 관세율은 계속해서 높아졌다.

② WTO는 보호무역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다.

③ 2019년 전 세계 무역액은 GDP 대비 약 60%다.

④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제정되고 세계 무역은 더 활발

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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